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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도경비대

� Dokdo� Guards� 또는�

Ulleung-Dokdo� Coast�

Guard(UDCG)라고� 부른다.

� 하지만� Dokdo� Security�

Police(DSP)� 가� 정식명칭이다.�

행정안전부� 산하� 대한민국� 경찰청�

소속의� 육상경비� 부대이고,� 관할�

지방청은� 해양경찰청� 소속이� 아닌� 경북지방경찰청이다.

� 1956년� 4월� 8일�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� 독도� 경비� 업무를� 인수받았다.� 독도�

경비� 보강을� 위해� 경북지방경찰청� 소속� 독도경비대와� 울릉도� 경비를� 전담하고�

있는� 318전경대와� 통합하여� 1996년� 6월� 27일� 창설한� 울릉경비대� 예하에�

독도경비대를� 두고� 사실상� 경북지방경찰청� 직속으로� 두고� 있다.

� 독도경비대는� 1개� 소대� 규모의� 병력이� 독도경비� 임무를� 수행하고� 있으며�

일본� 순시선� 등� 외부세력의� 침범에� 대비하여� 첨단� 과학� 장비를� 이용하여�

24시간� 해안경계를� 하고� 있다.� 유사시� 인근� 해경,� 해군,� 공군과� 통신이� 가능한�

통신� 시설� 등을� 갖추고� 영해를� 침범하는� 외구세력을� 관계기관에� 통보하여�

저지토록� 하고� 불법으로� 독도에� 접안할시� 체포� 또는� 나포하여� 독도를� 지킨다.

� 지키는� 당사자인� 독도경비대가� '분쟁지역'을� 지키는� 군인이� 아니라�

'치안구역'을� 지키는� 경찰이기� 때문에� 독도는� 분쟁지역이� 아니며,� 독도� 내에�

거주하고� 있는� 김성도씨� 부부� 및� 기타� 민간인들의� 치안을� 담당하기� 위하여�

경찰이� 배치되었다.



독도� 1호� 주민

� 1980년� 일본이� 독도� 영유권을� 주장하자� 독도가� 무인도가� 아닌�

유인도이며� 한국인이� 거주하고� 있음을� 알리기� 위하여� 1981년� 10월� 독도로�

주민등록을� 옮긴� 후� 이곳에� 거주한� 독도� 주민� 1호이다.� 당시� 독도로� 옮긴�

최종덕의� 행정� 주소지는� 경상북도� 울릉군� 울릉읍� 도동� 산� 67번지�독도의�

서도� 벼랑어귀였다.� 최종덕이� 거주하는� 동안� 사위� 조준기도� 독도에� 함께�

거주하였다.� 조준기는� 1991년� 울릉읍� 도동� 산� 63번지에� 전입하여� 독도�

주민이� 되어,� 8년� 동안� 독도에서� 거주하였다.� 조준기는� 거주하는� 동안� 아들�

조강현과� 조한별을� 출생함에� 따라� 자식들이� 모두� 주민등록상� 출생지가�

독도로� 공인된� 최초의� 한국인들이� 되었다.� 이렇게� 최종덕의� 집안은� 3대가�

독도와� 깊은� 관련을� 맺고� 있다.



독도의� 날은?

 

� 독도수호대가� 2000년� 8월에� 고종황제가� 1900년� 10월� 25일� 대한제국�

칙령� 제41호를� 제정했고,� 일본의� 영유권� 야욕으로부터� 독도� 수호� 의지� 표명�

및� 대내외적으로� 독도가� 대한민국� 영토임을� 천명하기� 위하여� 제정한�

날이다.

� 또한� 2005년부터� 국가기념일� 제정을� 위하여� 서명운동을� 시작하고�

2008년� 8월� 27일에� 독도의� 날� 제정을� 위한� 법안이� 국회에� 제출되었다.�

2010년� 한국� 교원단체� 총� 연합회에서� 16개� 시� 도� 교총,� 우리� 연사�

교육연구회,� 한국청소년연맹,� 독도학회와� 공동� 주체로� 경술국치� 100주년을�

맞아� 전국단위의� 독도의� 날을� 선포하였다.� 한편� 경상북도� 의회는� 2005년�

6월� 9일� 독도의� 달� 조례안을� 가결하여� 매년� 10월을� 독도의� 달로� 정하였다.


